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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국 웨이하이시와 경제ᆞ물류 협력사업 구체화
- 유정복 시장, 웨이하이시위원회 서기와 면담하고 우호 협력방안 논의 -

- 한ᆞ중 FTA 지방경제협력사업 및 한ᆞ중 복합물류운송 사업 협력 강화 -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정복 시장이 

중국 웨이하이시위원회 옌젠보(闫建波) 서기를 접견하고, 한·중 지방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및 한·중 복합물류운송 사업과 관련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시범도시로 

선정된 이래로 동북아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도시로 함께 발전해 

오고 있다. 또, 2016년 인천시-웨이하이시간 지방경제협력 강화 합의

서를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지방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상대 지역에 

대표처를 설립하고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2016년 11월 주중 인천

(IFEZ)경제무역대표처를 개소했으며, 2022년 11월 대표처를 웨이하이

시 경제기술개발구 위즈덤밸리로 이전했다. 웨이하이시 역시 송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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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 타워에 웨이하이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웨이하이 간 한·중 항공화물 

복합운송 체계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4일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중 항공화물 복합운송 체계란 한·중 항공물류체계에 해상-육상-

항공운송을 결합해 단절없는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천국

제공항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화물운송시장의 고도화를 추진하

는 사업이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FTA 지방경

제협력사업을 공고히 해 인천과 웨이하이, 나아가 한·중 모두 더 큰 

성과를 함께 이뤄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다가올 한·중 30

년,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인천과 웨이하이

가 선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10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